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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수신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2024. 10. 21.(월)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 및 합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만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 10.21.) “[사설] 일단 피의사실부터 공표하고 보는 공정위” 사설 관련

< 보도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관련 사건 10건 중 6건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처사는 기소전 수사내용을 외부에 유출

하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등 특정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개최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과징금 부과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하였습

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의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 및 합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되지도 않은 조사 중인 

내용을 유출하는 ‘피의사실 공표’와 다름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등 해당 사설에 언급된 사건들의 경우에도 공정

거래위원회의 심의 및 합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심의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의결서 송부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왔으나 

2023년 8월 ‘의결서 작성 및 보도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부분 의결

서를 송부한 이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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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 등 일부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 예외적으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등 심의 후 의결서 송부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니 관

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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